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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천국은 생각 실상의 세계라는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천국에서만 생각 실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일체되어 생각 실상체로 이루고 살아야 천국이 육으

로 실현된 것처럼 영으로 실현되겠구나 깨달아졌었

고, 기도하던 중 그 깨달음이 생각나 받게 된 말씀입

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맞다.

천국은 그 나라 가서만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땅에서 나 성자를 투영하여 나타나는

분체를 믿고, 맞고,

육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서도 나 성자 본체를 만나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듯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하늘나라에도 천국이 이뤄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듯

땅에서 먼저 이루고 살아야 

하늘에서 이루고 산다는 말이다.

천국은 생각 실상 세계라서

생각한 대로 이루고 살고 행하게 된다고 했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생각한 것들을 이루고 사느냐다.

실제 너희의 머릿속에

나 성자에 관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생각대로 이루고 사는 자가 드물다.

생각 속에서만 계획하고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너희가 혼체로도 행한다고 하나,

너희 육체의 행함으로 인해 혼과 영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나 성자와, 내 분체와 생각이 일체되어

그 생각대로 행하면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비록 너희 육은 고달플지라도

너희 영은 영원히 존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니

너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인 것이다.

너희가 옳고 그른 것을 알아도 

머릿속에서만 계산하고 끝내고 

생각대로 육신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얻어질 것도 없다.

세상을 보아라.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기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그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목적의 생각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전혀 곤고할 것이 없다.

지금 너희의 삶을 보면

너희가 얼마만큼 천국을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받은 마음의 감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생각과 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머릿속에만 쌓아 두는 자가 있으니

그런 자를 보고 

머리만 큰 자라 표현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위대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었어도

써먹지 아니하고, 

행실로 순환시키지 못하니



머릿속에서 썩어 버려 

곰팡이가 생겨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준 삶의 지식과 

귀한 하늘의 보화 말씀을

육신으로 내뱉으며 순환시켜야만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더 깊이 축적되게 하고 성장되게 하고 

더 큰 행함을 낳는 것이다.

사랑아, 

진정으로 권고한다.

천국 가면 생각 실상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만 말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고 살아라.

이상세계는 땅에서부터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순리가 아니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오래 두게 되면 

결국 부패되고 썩는 법이다.

하늘의 보화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네 육신의 행함으로 승화시켜

하늘 창고에 영원히 두게 하자.

땅에서도 생각 실상, 

천국에서도 생각 실상 세계다.

지금부터 이루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 삶을 보고 판단하여라.

휴거의 잣대가 될 것이다.

너에게 깨닫게 하고, 또 말씀하였다.

안녕.


